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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오늘� 말씀에서,� 영적침체가� 찾아오는� 몇가지� 경우들을� 함께� 이야기해�

보고,� 개인적으로� 영적� 침체를� 경험했던� 적이� 있다면� 그� 상황에� 대해�

함께� 나누어� 보고,� 어떻게� 영적� 침체를� 극복할� 수� 있었는지도� 이야기해�

봅시다.

2.� 혹시� 내가� 영적� 침체를� 경험했을� 때,� 또는� 극한� 낙심과� 절망속에� 빠져�

있을� 때,� 나에게� ‘천사’와� 같은� 역할로� 다가와� 주었던� 사람이� 있었다면,�

또는� 다른� 누군가에게� 내가� 그런� 역할로� 다가가� 주었던� 경험이� 있다면�

그� 경험을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오늘� 말씀에서는,

우리에게� 영적� 침체가� 찾아오는� 경우가,

①� 하나님의� 말씀에서� 멀어진� 경우

②� 죄를� 지은� 경우

③� 정직하지� 못한� 경우

라고� 말합니다.

나에게도� 영적� 침체가� 찾아왔던� 적이� 있다면,

함께� 나누어� 봅시다.

혹시� 위의� 사례들� 중에� 해당되는� 사례가� 있었다면,

그것도� 함께� 이야기해� 봅시다.

또한� 그� 영적� 침체를� 어떻게� 극복했는지도� 함께� 나누어� 봅시다.

목자들도� 정직하게� 자신의� 사례를� 나누어� 주는� 것이� 좋습니다.

영적� 침체에� 빠진� 엘리야에게� 천사가� 찾아와�

위로해� 주고� 어루만져� 주었던� 것처럼..

내가� 영적� 침체에� 빠져� 있을� 때,

나에게� 마치� 천사와� 같이� 다가와� 나를� 위로해� 주고

다시� 일어설� 수� 있도록� 도움을� 준� 사람이� 있다면� 나누어� 봅시다.

여기서� 말하는� 천사는,

그� 영적� 침체를� 꾸짖고� 훈계하는� ‘선생’과는� 다른� 것입니다.

하지만,� 간과하지� 말아야� 할� 것은,

어떤� 경우에는� 이러한� ‘꾸짖음과� 훈계’� 역시� 우리를� 다시� 일으켜� 세워주

는데� 중요한� 역할을� 하기도� 한다는� 것입니다.

이것이� 반드시� 필요악이라는� 분위기로� 흘러가지� 않도록� 해주십시오.

이� 질문에서� 묻고� 있는� 것은,

‘천사’와� 같은� 역할을� 해준� 사람이� 있었느냐는� 것입니다.

또는� 내가� 다른� 사람에게� 그런� 천사의� 역할처럼� 다가가서

위로해� 주었던� 경험이� 있었다면,

그것도� 함께� 나누어� 주시면� 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


